
세계 최초의 발열 재킷 

 

일본에서는 2001년 추동절 상품으로서 세계 최초로 배터리(건전지)에 의하

여 발열(發熱)하는 재킷이 시장에 나온다고 한다. 

이 재킷은 방풍성이나 투습성도 우수한 소프트& 스트레치 재킷(soft & 

stretch jacket)이며, 배터리를 빼면 통째로 물세탁이 가능하며, 심리스(seamless)

기술을 채용하여 방풍효과를 완전하게 하고 있다. 

상품으로서는 백·컨트리(back country)나 스노보드(snow board), 익스트림·

스키잉(extreme skiing) 등의 스노·스포츠웨어(snow-sports wear)로 상품화하고 

있다. 

또한 테크·언더웨어(tech-underwear)는 「광전자(光電子) 파이버」를 사용

하여, 몸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(遠赤外線)을 반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

습기로 인한 무더운 느낌을 없애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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